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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+185일, D+0일로 시작했던 디데이 계산기가 벌

써세 자리를꽉꽉채웠다.폴란드바르샤바에서 생

활한 지 꼬박 6개월이 된 것이다.길다면 길고 짧다

면 짧은 시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며 폴란드는 내

게 집이 되어줬고 고향이 되어줬다. 13시간 비행

후처음바르샤바쇼팽공항에내렸을때만해도이

곳이 마냥 낯설기만 했는데 지금 난 폴란드에 빠져

6개월로 예정되어 있던 교환학생 기간을 1년으로

연장해폴란드에살고있다.

내가 6개월 더 폴란드에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된 사

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다. “왜? 폴란드 어디가

좋아서?” 그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한결같다. “그

냥, 폴란드의 사계절을 느끼고 싶어서.” 어떤 사람

들은 고작 그런 이유로 낯선 타지에서 6개월이나

더 사는 거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 솔직한

이유다.폴란드에서보낸가을은내인생어떤가을

보다푸르렀고,폴란드에서보낸겨울은내 인생어

떤 겨울보다 추웠지만 따뜻했다. 그렇기에 폴란드

의봄과여름또한놓치고싶지않았다.

폴란드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묘하게 한국과 닮은

점이많다는것이다.폴란드출신 교황요한바오로

2세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. “혹독

한 시련에도 민족의 정통성을 꿋꿋이 지켜온 한국

한국과닮아 있는나라, 폴란드에빠지다
장혜수

역사가 모국 폴란드와 닮았다.” 폴란드는 한국과 비

슷하게 이웃 강국들로부터 오랫동안 시달림을 당한

나라이다. 서쪽에 있는 독일은 폴란드 분할과 독소

불가침조약으로 2차례나폴란드를지도에서사라지

게 했고 동쪽에 있는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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까지 꾸준히 폴란드에 위협이 되고 있다. 강대국이

옆에있다는이유로끊임없이분쟁과전쟁에휘말리

고 분할과 점령, 학살로 얼룩지게 된 폴란드의 역사

에서난우리역사를보았다.비슷한아픔을겪은친

구끼리는말을하지않아도느껴지는감정이있다고

한다.폴란드역사를알면알수록진해지는감정,바

로그것이아닐까.

이런 역사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아 지금 한국과

폴란드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데는 두 국

비행

가의 국민들이 가진 힘이 있다. 폴란드의 수도인 바

르샤바는 2차세계대전당시 도시의 90%가까이파

괴됐었다.하지만시민들은바르샤바를포기하지않

았고 ‘벽돌한장까지’라는구호를내세우며옛그림

과 사진, 그리고 자신들의 기억을 모아 도시를 재건

했다.그결과바르샤바는,지금내가살고있는이곳

은구(久)와신(新)이함께살아숨쉬는매력적인도

시가 됐다.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 국민들처럼

폴란드 국민들 또한 자신의 힘으로 ‘바르샤바의 기

적’을이뤄낸것이다.

타지에살면한국음식이그렇게그립다고한다.하

지만 난 폴란드에 있으면서 한식을 많이 찾진 않았

다. 신기하게도 폴란드엔 한식과 비슷한 음식이 많

아서 입맛에 잘 맞았기 때문이다. ‘수프의 나라’라

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수프를 사랑하는 폴란드엔

정말 다양한 종류의 수프, 아니 주파(Zupa)가 있다.

난 그중에 플라키(Flaki)라는 곱창 수프를 제일 좋

아하는데한국의내장국밥과비슷한맛이난다.

폴란드국민음식, ‘피에로기(Pierogi)’는 폴란드전

통 만두인데 한국 만두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맛

은 조금 다르다. 밀가루 반죽에 으깬 감자, 다진 고

기,치즈,양파,양배추 절임 등을 넣고 만들어서 몇

개만먹어도든든하니배가부르다.여름에는딸기,

블루베리,체리등과일로속을채운피에로기를먹

는다는데 얼른 여름이 와서 달콤한 피에로기도 먹

어보고 싶다. 그 외에도 우리나라 감자전과 똑같은

맛이 나는 폴란드식 감자전 ‘플라츠키(Placki)’와

같이한식과비슷한폴란드음식이꽤있다.이렇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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폴란드에 살다 보면 여러모로 한국과 닮아 있는 모

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. 그 덕분인 걸까, 이젠

폴란드에서고향이주는포근함을느끼곤한다.

클래식음악,특히쇼팽을좋아한다면 ‘쇼팽의나라’

폴란드와 사랑에 빠지는 건 불가항력에 가깝다. 내

가처음폴란드와사랑에빠졌을때도그랬다.작년

9월, 바르샤바 와지엔키 공원에서 열린 2022년 마

지막 쇼팽 콘서트 날이었다. 공원 잔디밭 한 편에

앉아가만히피아노연주를즐겼던그날.따듯한햇

살, 얇게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, 주위에 있는 모

두가 평화로워 보였던 그 순간. 그때 난 사랑에 빠

졌다.생각해보면폴란드에빠진모든순간에음악,

특히 쇼팽이 있었다. 쇼팽 벤치에 앉아 흘러나오는

쇼팽 음악을 들으며 샌드위치를 먹었던 가을의 여

느 날, 쇼팽 음악원에서 오르간 공연을, 바르샤바

필하모닉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봤던 겨울의 여

느 날. 음악과 함께였던 그 모든 평범한 날들이 폴

란드를계속사랑하게만들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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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36km,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거리. 이렇게 보면

폴란드와 한국은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. 하

지만 폴란드 역사를 배우고 폴란드 사람들을 만나

고 폴란드 음식을 맛보고 폴란드에서 쇼팽 음악을

들으면서폴란드를직접느끼고나면그네자리숫

자는그저 ‘숫자’에 불과하단 걸알게될 것이다.분

명 폴란드라는 이 가깝고도 먼 나라의 매력에 빠지

게될것이다,내가그랬던것처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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